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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전장시대 해양 우주력 발전을 위한 제언  

 

 

우주 전장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성공적인 해군 임무 수행을 위해 우주로 확장된 해양영

역에서 새로운 해양력의 발전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금부터

라도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해양과 우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및 논의, 그리고 미

래 전장환경을 예측하여 해양에서의 우주력 활용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해양 기반 우주작전에 대한 개념적·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언하고자 

한다. 

 

 

  



 

본 발간물은 한국해양전략연구소의 저작물로서 인용 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2 / 8 

 

해양 기반 과학기술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함정이 항구를 이탈 

하면서부터는 우주자산의 도움 없이 안전한 항해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이다. 특히 군함의 경우 항해뿐 아니라 적을 

탐지⋅식별⋅추적⋅공격⋅평가하는데 이르기까지 인공위성 등 우주

자산의 도움 없이는 실제로 가능한 작전이 없다고 봐야 한다. 

해군작전에 있어서 우주전력이 얼마만큼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지는 미군에서 발간한 우주작전(Space Operation) 합동교범에

도 잘 나타나 있다. 이 교범에는 우주작전을 10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 해군은 이미 5개의 작전능력1을 구비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능력2에 대한 전력 구축을 위해 노력

하고 있다.  

이렇듯 해양에서의 우주자산 활용은 먼 미래가 아닌 지금의 모

습이고, 변화의 속도 또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성공적인 해군 임무 

수행을 위해 우주로 확장된 해양영역에서 새로운 해양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해양과 우주의 거리는 딱 해양과 우주의 물

리적 거리 만큼이다. 이러한 물리적 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따

라서 지금부터라도 군사·안보적인 측면에서 해양과 우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및 논의, 

그리고 미래 전장환경을 예측하여 해양에서의 우주력 활용에 관한 전략적인 대응을 시작해

야 할 것이다. 이 글을 통해 해양 기반 우주작전에 대한 개념적·정책적 아이디어를 제언하

고자 한다. 

 

우주 전장시대 해양 우주력 개념  

 
국방대학교 교수 

배학영 

 
해군사관학교 교수 

임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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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 전장시대 해군력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우주 플랫폼이나 우주자산의 기능 등 

다양한 차원에서 살펴볼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현재 그리고 미래 해군에서 갖출 수 있는 

우주작전 능력과 이를 통해 해군이 단독으로 수행하거나 혹은 지상·공중 전력과 합동으로 

수행하는 작전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능력면에서 해군의 기존 능력을 확장하느냐, 아니면 새로운 능력을 구비하느냐의 문

제이다. 해군은 이미 기존의 자산으로 우주작전에 관한 여러 분야에 기여하고 있다. 대표

적인 것이 이지스함의 대탄도탄작전이다. SPY-1D 레이더로 저궤도 위성을 추적하고 있고, 

SM-3를 비롯한 대탄도탄미사일은 위성공격무기(Anti-Satellite Weapons)로 사용이 가

능하다. 이러한 기존의 대우주작전 능력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고려될 수 있다. 다른 한편

으로 현재 한국 해군에게는 기존의 능력을 확장시키는 것 이외에 우주상황인식, 우주의 탐

지를 회피하는 능력 등 우주 전장시대로의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우주작전 능력을 확보하

는 것 또한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작전적인 측면에서 해군작전의 능력을 확대하느냐, 또는 합동우주작전 능력을 

확대 하느냐의 문제이다. 현 전장환경에서는 해군의 자산만으로 해전을 치르던 시대를 넘

어 우주자산을 적극 활용하여 해양에서의 전투능력을 획기적으로 신장시키는 것이 요구된

다. 특히, 해양에서의 정보감시정찰(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분야는 

기존 해군의 작전능력을 확대하는 데 있어 우주의 위성자산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

에 더해 우주상황인식을 위한 레이더를 이용하거나 해상에서 우주발사체를 발사하는 등 타 

플랫폼에 비해 기동성 및 생존성 등에서 강점을 가진 함정을 통해 다양한 합동우주작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2가지 측면에서 파생된 4가지 능력(각각의 영문 이니셜을 조합하여 PM, PJ, NM, 

NJ)으로 우주 전장시대 해양 우주력 발전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우주 전장시대 해양 우주력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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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작전 능력 

(Maritime Capability) 

합동우주작전 능력 

(Joint Capability) 

기존 능력 

(Pre-existing 

Capability) 

⋅ 해양 감시 능력 

⋅ 해양 공격 능력 

⋅ 탄도탄 감시/요격 능력 

⋅ 우주자산 공격 능력 

새로운 능력 

(New Capability) 

⋅ 우주감시로부터 회피 능력 

⋅ 우주공격으로부터 회피 능력 

⋅ 우주상황인식(SSA) 능력 

⋅ 우주발사체 지원 능력 

 

 

위의 표를 요약하면 첫째, 기존의 해군작전 능력을 신장시키는(PM) 방향이다. 해양감시 

및 공격을 위해 위성자산을 활용하여 보다 더 효과적인 작전을 수행하는 방향이다. 둘째, 

기존 해군의 능력으로 합동우주작전에 기여하는(PJ) 방향이다. 기존에 함정에서 수행하는 

대탄도탄작전이나 우주자산 공격능력을 더욱 신장시키는 것이다. 셋째, 우주능력의 확장으

로 기존에 없던 해군작전 능력이(NM) 필요하다. 우주자산이 없던 시절에 스텔스 개념은 

광학, 레이더, 방사소음, 열을 수평적으로 고려했지만, 이제 수직으로도 이에 대한 작전환

경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우주에서 적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고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

서도 고민해야 한다. 넷째, 합동우주작전에 기여하기 위해 어떠한 새로운 능력을 보유해야

(NJ) 하는가이다. 현재 지상 기반 플랫폼 위주로 되어있는 우주상황인식 능력을 지구자전

으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함정에 설치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한반도가 

고위도에 위치하여 발사체 발사에 불리한 조건을 함정의 기동성을 이용해 적도 근처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해상발사체 개발 등이 이에 필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우주 전장시대 해양 우주력 발전 전략 

 

해양에 기반한 우주전력의 발전방향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이미 확보하고 있는 

해양능력 발전체계에 추가하여 새로운 능력을 어떻게 융합하여 발전시킬지에 대한 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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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가령 개념설계 단계에 있는 ‘해양정보함 Ⅳ’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해

군에서 확보하려하는 신형 해양정보함을 기존 ‘신세기함’, ‘신기원함’에서 하던 신호, 수중, 

영상정보 수집 기능을 업그레이드 하는 수준에서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우주감시, 위성

통제, 해상발사체 통제함 등의 기능을 추가하여 앞으로 우주 전장시대 해양 우주전력으로

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물론 이는 장기간

에 걸친 고민과 비용 및 효과 등에 관한 세부적인 분석이 필요한 과업이라는 측면에서 난

이도가 높은 문제이다.  

해양이라는 영역과 함정이라는 플랫폼은 우주산업과 연관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린 상황이다. 해군이 먼저 그 역할을 제시하면 우주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과기부(우주청)가 타 부처의 소요를 종합해 미래 지향적인 해양 우주력의 발전방

향을 지원해줄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해양을 가장 잘 아는 곳(해군, 해수부, 해양경

찰 등)에서 우선적으로 해양에 기반한 다양한 해양 우주력 소요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장기적으로 보면 군사적 목적 및 해양에 최적화된 해군만의 위성을 소요에 반영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우선 타 부처의 소요에 대한 이해를 통해 공동으로 해양 

우주력을 키워나가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점진적인 전략을 기존 위성 활용, 소

프트웨어, 지상기지, 위성사업별로 구분한 뒤 단·중·장기의 시계에 맞춰 발전전략을 제시

하면 아래와 같다.  

<표> 분야별 우주 관련 소요반영 전략 

구 분 단 기 중 기 장 기 

기존 

위성 

활용 

· 최우선 과제로 최대한 

신속히 활용체계 구축 

· 기존 위성을 이용한 체계를 

위성의 발전에 따라 활용 

가능한 체계로 개선 

· 해군 독자 위성 운용의 

보조수단으로 활용 

소프트

웨어 

· 기존 위성정보 활용을 

위한 체계구축 

· 추가 위성 활용 및 

기존체계와 연계 확대 

· 해군 독자적인 위성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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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기지 

· 위성 활용 체계구축을 

위한 지상 기반 연구 

· 기존 해군기지 내 지상 기반 

구축 및 물리적 자산 

집중으로 효율성 증대 

· 해군기지 외에도 위성 관련 

독자적인 인프라 구축 

위성 

사업 

· 독자 위성 개발을 위한 

개념 발전 

· 부처 간 사업을 통한 

위성사업 반영 축적 및 

위성 운용 Know-how 

축적 

· 독자 위성 소요 반영 및 

운용 

 

 

2022년 6월 우리는 인공위성 ‘누리호’ 발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숨에 세계 7대 우

주강국의 반열에 올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해양 기반의 우주전력 

확보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 우주 선진국들

은 지상 기반의 우주 플랫폼뿐만 아니라 해양 우주감시선, 해양기반 우주발사체 등 해양 

기반의 우주 플랫폼도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상업적 영역을 넘어 군사적으로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해 볼 때 해양 우

주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사항이며,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략적 요소라

고 할 수 있다. 해양은 예로부터 다양한 지리적 영역을 연결하는 통로의 역할을 해 왔다. 

과학기술의 진화로 우주 전장시대를 맞이한 환경적 변화에 발맞춰 육상 간 지리적 영역을 

넘어 우주로 가는 통로로서 해양에 대한 새로운 가치를 부여할 때다.   

 

약력 

배학영 교수(baehackyoung@gmail.com)는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주입교수로

서 해양전략론, 군사학연구방법론, 미래전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우주전장시대 해군력 발전방향, 해양경계획정, 미래전쟁 양상이다.  

 

mailto:baehackyou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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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경한 교수(seaman53@naver.com)는 해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장으로서 전략

론, 해양전략, 주변국 군사전략, 국제정치와 전략 등을 강의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는 강대국의 안보 경쟁과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군사전략 및 해양전략이

다.   

 

국내외 참고자료 

- Air Force hosts service chiefs to discuss JADC2 

- United Stateshttps://www.spaceforce.mil/About-Us/About-Space-Force/ Space Force. 

- 120대 국정과제. 

- 과기정통부, 우주강국 도약 및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 

 

알림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본 연구소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 KIMS Periscope는 매월 1일, 11일, 21일에 카카오톡과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 KIMS Periscope는 안보, 외교 및 해양 분야의 현안 분석 및 전망을 제시합니다. 

 

웹페이지보기 

 

 
1

 위치·항해·시간정보(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우주감시(Intelligence, Surveillance, 

Reconnaissance), 위성통신(Satellite Communications), 탄도탄 감시(Missile Warning), 우주투사

(Spacelift). 

mailto:seaman53@naver.com
https://www.af.mil/News/Article-Display/Article/3077228/air-force-hosts-service-chiefs-to-discuss-jadc2/
https://www.spaceforce.mil/About-Us/About-Space-Force/
https://www.korea.kr/introduce/govVisionList.do
https://gonggam.korea.kr/ezpdf/customLayout.jsp?encdata=1C6427AA15A3F0DAFDE62EA0639B3BCD68224D749C8494BE2F8FBC993C8F1341343590C18F6C02F85CEAC736448A4BF80E15B824BA9DB518BE5B0DCF674B8D2F911984E59BFD33110C5E288CF706B7B72E3892D1A453FD98DAA793670AD3693D82B7073760B18C38D60BCC08141B5B2A07AD5CB3BE8E01051EEAFADEB39A3967BF0C3D8208FEA27307583CE5DED846B81C429EEA9637D94B13A811D093169639027E2BD647B23C2910FD1BB28C873F54CDA2C36E6D0AE634078BF330DCFD44F5BD3F095182F210DBBD3F095182F210DB5B00F5FD41B0997C
https://kims.or.kr/issubrief/kims-periscope/peri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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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주상황인식(Space Situational Awareness), 위성작전(Satellite Operations).  


